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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제3섭리를 두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

섭리사 귀한 나의 신부들을 하나, 둘씩 빼내어가는 
썩은 무리들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은 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그 동안 비우지 못한 
자기의 주관, 더러운 습관, 말씀의 무지,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해 변질된 자들이다.
시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나의 신부로서 자격이 미달된 자들이다.

이 시대 나의 온전한 역사는 
선생을 통해 시작되었다.
선생의 그 깨끗하고 완전한 
사랑의 조건으로 세워진 역사이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 앞에 
이제 이 시대 나의 재림을 맞는 발판이 되었다.
나의 재림 또한 너희 선생 통해서 이룰 것인데 
어디에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냐.
선생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를 통해 역사하는 나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구원이 있겠느냐.
너희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본적인 사상에 
꼬임 받지 말아라.

그들이 선생과 같은 조건을 세운 자들이더냐.
그들이 나를 진정 사랑하는 자들이더냐.
그들이 진정 선생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더냐.
나를 등지고 나가면 남남이요, 
선생을 등지고 나가면 나와 남남이다.
오직 이 섭리역사만이 
내가 모든 것을 좌정하고 주관하는 역사이기에 
이곳만이 절대 완전한 역사이다.
오래되고 찌들어 버린 자기 논리와 더러운 자기 주관으로 
감히 나의 귀한 신부들에게 손을 데려하느냐.

온전히 나에게 모든 마음, 생각, 주관을 맡기지 못한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의심, 오해, 불신, 악평, 깨끗지 못한 것을 품은 자들이 
그 더러운 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이다.
나의 말은 정확하다.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고 기회를 줄 때 행하지 않으면 
그의 따른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갚아준다.

나에게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라.
온전치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말며 
자기 정신에 깨끗지 않은 모든 것들을 비워내라.
올해 이 마지막 연말까지 비워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심판이다.
나와 같이 온 인류의 죄, 
너희 각 개인의 죄까지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너희 선생을 오해하면 
내가 도려낼 수밖에 없다.
그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한 것이요, 
내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제3섭리는 시대의 무지한 자들이며, 
역사의 무지한 자들이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며 
타락된 근성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자들이다.

악평하는 기성과 다를 것 없고, 
나를 불신하는 자들과 다를 것 없다.
나는 그곳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내 발길 멈추지도 않는다.
내가 없는 곳에서 무슨 구원이 있다는 것이냐.
오랫동안 선생을 보았어도 
자기주관의 더러움을 회개치 않고 비워내지 않으니 
그를 오해하고 이 역사를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신부됨의 가장 핵심은 청결, 회개라 한 것이
다.
늘 자신의 생각, 마음, 육신, 영혼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점검하여라.
자신이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나의 신부들아. 
절대 너희를 살피며 
더럽고 썩은 주관에 꼬임 받지 말아라.
이제 곧 나의 재림이다.
나는 나의 신부를 택하러 올 것이다.
선생을 중심하여 그를 통한 나의 말씀으로 
예비하고 단장한 깨끗한 신부만이 나를 맞는다.
그날이 오면 모두가 알 것이다.
저 기성, 이 기성, 이곳, 저곳에서 
나를 믿는다고 모두 나를 맞겠느냐.
내가 원하는 역사만을 택하여 
그 안에서 나의 신부들을 택할 것이다.

너희는 진정 잊으면 안 된다.
눈물겨운 선생의 조건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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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탄생할 수 없는 나의 신부역사이다.
중심이 내가 아닌, 선생이 아닌 
세상으로 흘러간 자들을 따르지 말아라.
나와 선생을 중심한 자들만이 나를 맞는다.
내가 예비한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말씀을 순종치 않고 행하지 않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변질 되는 길인지 
그들을 통해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모두 더 긴장하여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며 
나를 맞을 준비를 하여라.
매일 삶 가운데 나를 맞는 자가 그날에 나를 맞는다.

이곳, 저곳에서 외치는 비진리에 눈 돌리지 말고 
더 창대하게 펼쳐질 나의 역사,
이 시대에 눈을 뜨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 
악한 것들이 꼬이지 않게 나의 능력의 말을 전하노라.
선생을 통해 전하는 나의 모든 말들이 
이 땅위에 실현됨을 알아라.
아는 만큼 역사가 보이며 아는 만큼 깨달아진다.
보다 더 수준 높은 나의 역사를 위해 
너희 개인도 심정의 수준, 사랑의 수준, 말씀의 수준,
영적 수준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라.
절대 굳건한 정신과 사상으로 나의 역사를 부흥시키는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줄 자들이 되어라.
반드시 나의 뜻은 이뤄지니 
모두 더 웅장하고 더 신비롭고 더 아름답게 
나의 역사 펼쳐나가자.
선악 분립이다. 나의 역사이니 절대 시행한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주이니라.
내 안에서 썩어 곪은 것은 다 도려낸다.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치는 나의 몸 된 선한 목자 
너희 모두에게 전하노라.
나의 더욱 웅장한 합봉의 역사에 
새로운 일꾼들인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대와 설렘으로 함께하자.
너희를 사랑하여 지키고 또 지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더 기도를 하는 중
검은 옷을 입은 도둑이 몰래 나무를 베어가는 
환상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훔쳐가는 
도둑놈들과도 같다.
몰래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 
하나, 둘씩 훔쳐가는 도둑이다.

잘 감시하고 관리하고 지켜야 
도둑이 생명 못 훔쳐간다.
너희 자신, 그리고 형제들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